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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역을 넘어 평등을 향한 백만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난 6월, 10만 시민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
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 3개
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비롯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총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연내에는 제
정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국민동의
청원의 90일 심사 기한을 어기고 11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의 시간 동안 
국회는 차별금지의 사회적 첫 번째 약속을 만들지 않은채 오히려 후퇴되는 모습
만 보였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조장하
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14년의 시간, 국회가 출발선조차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인권
과 평등의 원칙은 오히려 훼손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공연히 혐오와 차
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악화 됐습니다. 모욕의 딱지가 붙여지는 것을 넘어 삶
의 공간과 일터에서 내몰리게 됐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멈춰있던 사이, 차별과 혐오의 공격으로부터 존엄함의 버팀목이 
되는 연대가 계속 되었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외침이 퍼져가는 거리와 광장에
서, 지역과 전국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시민들의 움직임은 멈추
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핑계를 대며 무책임과 침묵으로 일관할 때에 
시민들은 국회를 향한 10만 명의 행동을 통해 평등사회를 향한 용기와 연대를 
만들어 멈춰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계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
는 4개의 법안을 논의의 시작점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90일
의 기간 동안 심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했습니다. 청원에 대해 11
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며 정작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
을 모른다면, 혹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면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
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입법기관의 
책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민들의 10만 행동에 응답하여 차별금지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며 두 사람이 백만보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 미류, 이종걸님이 2021년 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부산
에서 서울까지 500km의 길을 걸어가며 외칩니다. 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만 보 앞으로 당겨보자며 시작하는 걸음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30일 동안의 여정에 도민들도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걸으며 평등의 
길을 이어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소수의 눈치를 보면서, 차별금
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이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외면하는 국회를 향해 소리
쳐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연내에 함께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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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향한 백만보 행진에 함께! 국회의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별금지법전북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 일정 및 기간 내 차별금지법 전북행동 일정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 일정

- 2021.10.12(화) 오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출발 : 2021.10.12(화) 부산시청

- 도착 : 2021.11.10(수) 서울 국회 앞

- 경로 : 부산 → 김해 → 밀양 → 청도 → 대구 → 칠곡 → 김천 → 영동 → 옥천 → 대전 → 

청주 → 천안 → 평택 → 수원 → 안산 → 광명 → 서울

● 도보행진과 함께 하는 차별금지법 전북행동 일정

- 전북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피켓팅

-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전북평등걷기


